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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한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결정에 따르는 결과들을 예측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노력한다. 인간은 선택에 따른 결과를 통해 자신의 결정에 만족감을 느끼기

도 하지만, 때로는 선택하지 않았던 결정의 결과와 비교하며 ‘만약 내가 …했더라면 …했을 텐데’ 라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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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and counterfactual think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and preschoolers’ higher-order thinking. Participants 

included 293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in Daegu city and Gyeongsang province. The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their reflective functioning,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and creative thinking. 

Teac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preschoolers’ critical thinking and caring thinking.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was measured by interview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ith SPSS 25.0. Path analysis and bootstrapping were used with AMOS 25.0 program. Also, 

specific indirect effect were analyzed using AMOS user-defined estimand function. The primar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had an in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critical thinking and 

caring thinking through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and counterfactual thinking; however,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had no in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creative thinking through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and counterfactual thinking. This study revealed that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and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and counterfactual thinking need to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to explain the level of preschoolers’ 

higher-order thinking. The results highlight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and 

counterfactual think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and preschoolers’ higher-order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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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임지영 

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재 또는 과거에 일어날 수 있지

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반사실적 

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라고 하며(German & Nichols, 

2003), 이는 현재의 결과를 낳은 사건이나 상황과 다른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상의 대안적 결과

를 상상하는 능력을 일컫는다(Guajardo & Turley-Ames, 2004; 

Riggs et al., 1998; Roese, 1994). 

특히 반사실적 사고는 유아의 인지적 능력을 연구하는 분야

와 성인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인지적 능력들과 관

련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German & Nichols, 2003). 예

를 들면, 반사실적 사고는 인간의 인과 관계의 판단(Kahneman 

& Miller, 1986), 연역 추론(Johnson-Laird & Byrne, 1991), 

계획(Roese, 1994) 및 창의성(Kray et al., 2006), 학습 및 수행

(Petrocelli et al., 2013)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행복감의 인식(Johnson, 1986)과 후회(Kahneman & Tversky, 

1982), 공감의 표현(McFarland & Miller, 1990)과 같은 정서적

인 과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반사실적 사고가 

만족감이나 후회 등과 같은 결과에 수반하는 정서적인 반응을 유

발하여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Hoffman, 2001)고 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반사실적 사고를 다루는 것은 유아들에

게 어려운 작업이며, 이에 유아들은 반사실적 사고를 하는데 한

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Peterson & Bowler, 2000; Peterson 

& Riggs, 1999; Riggs et al., 1998; Riggs & Peterson, 2000). 

Kuczaj & Daly (1979)도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반사실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단언 할 수 없으나, 요청에 따라서는 반사실

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만 6세가 되면 비로소 자동적으로 

반사실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반사실적 사고

의 한 요소인 가상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유아들이 상

상의 친구를 만들어 내거나 가장 놀이에 참여할 때 이미 관찰되며

(Kavanaugh et al., 1997), 아동기에는 반사실적 사고가 급격히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fetseder et al., 2013). 이렇

듯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반사실적 사고가 발달하

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반사실적 사고가 출현하는 정확한 연령대

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의견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반사실적 사고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배경지식과 실제 사건에 대한 반응을 억누르는 능력 뿐 아

니라, 기존의 정보를 회상하고 자신의 관심과 주의를 전환하여 그

것을 심성에서 조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Chung, 2013). 따라서 

유아가 이와 관련된 여러 인지적인 과정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

다면 반사실적 사고의 수행이 향상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러한 배경 아래 최근 연구자들은 반사실적 사고와 관련된 인지

적 과정인 실행기능에 주목하고 있다(Byrne, 2005; German & 

Nichols, 2003; Guajardo & Turley-Ames, 2004; Robinson & 

Beck, 2000; Ursu & Carter, 2005)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은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적절히 유지하는 능력으로, 주의 집중, 부

적절한 반응과 행동의 억제, 계획수립 및 조직화, 인지적 유연성 

등을 포함해 목표지향적 행동과 관련된 하위과정을 통합하는 포

괄적 구성개념이다(Gioia et al., 2001). 이는 전전두엽에서 관장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제에 따른 전전두엽의 활성화 정도

에 따라 실행 기능을 인지적(cool) 실행기능과 정의적(hot) 실행

기능으로 분류한다(Zelazo et al., 2005).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탈맥락적인 과제를 수행할 때 활성화 되는 배외측 전전두 피질과 

관련된 인지적 실행기능은 작업기억(working memory), 억제 조

절(inhibitory control), 주의집중(attention), 이동(shifting)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과정의 조합(Zelazo et al., 2003)으로 도전

적 과제 상황에서 유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기능

을 포함한다. 반면, 보상이나 벌이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할 때 활

성화 되는 안와 전전두 피질과 관련된 정의적 실행기능은 동기나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과 같은 주요 기능을 포함한다. 

즉,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의적 실행기능은 각각 독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도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행기능을 통합된 개념으로 보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의적 실행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Peterson & Welsh, 2014).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의적 실행기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반사

실적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반사실적 사고와 실행기능의 관계를 살펴본 국외 연

구들(German & Nichols, 2003; Guajardo & Turley-Ames, 

2004)에서 인지적 실행기능의 일부 구성요소인 억제와 작업기

억 능력,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반사실적 사고 수준이 높다

는 것을 밝혀냈다. 이 외에도 신경과학 연구 분야에서 반사실적 

사고와 실행기능 간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

는데,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가 전전두엽 피질의 유사한 영역

에서 수행된다는 것이다(Ursu & Carter, 2005). 이러한 선행연

구를 토대로 반사실적 사고의 연구를 위해서 실행기능의 구체적

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yrne, 2005; 

Robinson & Beck, 2000).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지적 실행기

능과 정의적 실행기능이 서로 관련은 있지만 구별되는 요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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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wanishkul et al., 2005; Zelazo & Carlson, 2012), 영역 

특수적인 관계에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

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의적 실행기능을 독립적

인 모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반사실적 사고가 수행되는 

동안 인지적 수행과 함께 수행 과정에 방해가 되는 자극이나 충동

을 조절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며, 성취에 대한 기대나 보상을 위

해 만족지연을 할 수 있거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인

지적 실행기능 이외에 정의적 실행기능의 요소들도 필요하기 때

문이다. 비록 반사실적 사고가 인지적인 사고 과정의 일부이기는 

하나 두 측면을 구분하여 고려한 접근은 유아의 실행기능과 반사

실적 사고의 관계에 관해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

이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반사실적 사고가 결과적으로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

었다. 상위수준 사고(higher-order thinking)란 문제 해결과정

에서 인지적·정의적 측면과 개인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사고 능력으로, 비판적 사고, 창의

적 사고, 배려적 사고로 구성된다(Lipman, 2003).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는 편견이나 그릇된 정보, 외적인 간섭에 사로

잡히지 않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며,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는 문제 상황에

서 새롭고 유용한 방법을 산출해 내는 능력, 배려적 사고(caring 

thinking)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전제로 어떤 대상을 존

중하고 적극적으로 돌보려는 성향을 지닌 사고(Lipman, 2003)이

다. 이러한 상위수준 사고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문제를 현명하

게 해결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므로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반사실적 사고는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핵심 메커니즘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

다(Roese, 1997). 즉,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여러 가지 대안을 산출하는 정신적 과정이 활성화되는 데 반사

실적 사고가 작동하며, 반사실적 사고를 통해 도출된 대안은 최종 

판단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인간은 반사실적 사고 과정을 통해 얻어진 다양

한 가능성을 추론하고, 현실의 정보를 비교하게 되면서 비판적 사

고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Golinkoff & Hirsh-Pasek, 2016). 

반사실적인 내용의 삼단논법과제를 사용하여 유아의 논리적 사고

를 규명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Yeom, 1986; Yun, 2012)를 통

해서도 이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반사실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관련성은 반사실적 사고

를 자주 사용할 경우, 창의적 과제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여주었

다는 선행연구(Kray et al., 2006)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반사실적 사고 경험의 제공은 창의적 상상력이 가장 풍부한 

유아기(Torrance, 1963)의 창의적 사고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또

한 창의적 사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발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Kim, 

2003), 반사실적 사고 능력은 현재의 사실과 반대의 상황을 추론

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반사실적 사고가 배려적 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정은 유아의 반사실적 추론능력과 유아의 가장놀이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Buchsbaum et al., 2012)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Buchsbaum 등(2012)은 인과 추론능력과 반사실적 사고

가 발달할수록 가장놀이 능력이 뛰어남을 밝혔다. 이들은 가상의 

놀이 상황에서 인과추론능력을 통해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

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반사실적 사고가 관련된다고 보았다. 특

히 가상놀이 상황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친근한 의사표현과 적절한 놀이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배

려적 사고의 하위요인인 규범적 사고 및 정서적 사고, 행동적 사

고능력과 유사하다. 또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인 마음이

론과 반사실적 사고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Drayton et al., 

2011; Guajardo & Cartwright, 2016; Rasga et al., 2016)를 

통해서도 배려적 사고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Guajardo 등

(2009)은 반사실적 사고와 마음이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반

사실적 사고가 사건의 어떤 측면을 무시하고, 어떤 정보를 고려해

야 하는지 요구함으로써 마음이론의 발달을 돕는다고 보았다. 이

는 유아들이 반사실적 사고 능력이 높을수록 타인의 마음 상태를 

더욱 정확히 추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배려적 사고의 하

위요인인 감정이입적 사고와 관련된다. 마음이론을 측정하기 위

한 틀린 믿음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타

인이 실제 상태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무시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반사실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즉, 마음이론 과제를 살펴보면 

반사실적 사고가 작동하여 유아에게 미치는 발달적 결과가 다양

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고과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유

아가 사회·정서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판단을 이끌어내는 배려적 

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위 연구들을 통해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가 수행되는 동안 현재 

주어진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고, 대안과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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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추론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반사실적 사고

는 상위수준 사고와 연결되어 우리의 감정과 판단, 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반사

실적 사고와 상위수준 사고 간의 관계를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이

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경험적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상위수준 

사고에 기여하는 반사실적 사고의 역할을 탐색해보고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인지적 메커니즘의 결과로서 상위수준 사고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겠다.

한편, 유아의 사고 발달 측면은 유아가 가진 개인 내적 변인

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선행 연구들(Jones et al., 

2000; Lim, 2008)은 인지발달에서 가장 대표적인 외적 환경요인

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과 같은 부모 

변인 및 또래 관련 변인을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다

양한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인들은 서로 긴밀한 관련성

을 띠며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성이 있다(Putallaz 

& Heflin, 1990). 이에 선행연구자들은 유아의 실행기능과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상호 존중하는 가정의 분

위기와 지적인 사고과정이 촉진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양육행동의 하

나로, 최근 소개된 반영기능을 들 수 있다. 반영기능(reflective 

functioning)은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정서 및 타인의 정서와 

의도,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Bateman 

& Fonagy, 2004; Fonagy, 2001)이다.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기존 영유아의 애착 연구과정에서 애착 

안정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었으나, 이후 부모의 반영기

능이 유아의 발달적 문제와 정신병리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이 밝혀졌다(Fonagy & Target, 1998). 부모의 반영기능이 

높은 경우에는 아이의 집중, 사회적 기술 및 적응력이 향상되며, 

부모가 반영기능이 낮으면 아이는 불안정 애착을 보이고 정체성 

문제, 자존감 저하, 외현화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Slade et 

al., 2005)되면서 유아의 전반적 발달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 또한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다양한 행동에 반응하

는 어머니의 태도는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발달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Amabile, 1996; Tannenbaum, 1983), 

자녀의 요구에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유

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인정하는 가족 내의 상호작용이 창의

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emple & Nissenberg,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아의 상위

수준 사고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

히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부모의 포괄적인 양육행동에 관심을 두

었던 기존의 연구와는 또 다른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발달에 미치는 어

머니 반영기능의 다양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

이기에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외에 다른 변인들에 대한 탐색 역

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실행기능과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국외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유

아의 정서 및 사회적 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적 발달에도 긍정적

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lade et al., 2005). 구체적

Figure 1. Hypothes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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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아 행동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어머니의 능력은 아동의 

자기조절과 정서조절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onagy 

& Bateman, 2006), 이는 유아의 실행기능의 억제 및 주의집중, 

주의 전환과 같은 하위요소와의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실행기능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Kong, 2012), 반영기능이 높은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정

서와 행동의 의미를 알고 예측함으로써 좀 더 일관성 있고 수용적

인 반응을 보일 것임을 예상하는 바, 실행기능의 발달을 촉진 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행기능 향상을 위한 요인으로 반영

기능의 역할을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비록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는 미비하나, 실행기능에 영향

을 미침이 밝혀졌고, 실행기능은 상위수준 사고와 관련된다는 선

행연구 결과(Byrne, 2002; Golinkoff & Hirsh-Pasek, 2016; 

Kray et al., 2006; Ye et al., 2013; Yu & Yun, 2011)에 근거

하여 반영기능이 실행기능을 통해 반사실적 사고를 향상시키며 

상위수준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경로를 살펴보

고자 한다.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할 때, 어머니의 반영

기능, 유아의 실행기능, 반사실적 사고, 상위수준 사고 간에는 서

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의 반영기능-유아의 실행기능-

반사실적 사고의 인과적 연결을 가정할 수 있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간의 관

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순차적 이중매개 역

할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가 발달적 

결과로 나타나는 고차원적인 사고과정인 상위수준 사고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탐색해봄으로써 반사실적 사고의 중요성을 확인하

고, 반사실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행기능의 역할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기존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지 않

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연구  문제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간의 관

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는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하는가?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

(보육)기관 11곳의 만 5세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 293쌍이다. 연

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는 남아가 151명(51.5%), 여아가 

141명(48.5%)이었다. 출생순위는 외동 및 첫째가 190명(64.8%), 

둘째 78명(26.6%), 셋째 21명(7.2%), 넷째가 4명(1.4%)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43명(82.9%)으로 가장 많았으

며, 대학원 졸업 24명(8.2%), 고등학교 졸업 22명(7.5%) 순으

로 중학교 졸업은 1명(.3%)에 불과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06세(SD=3.68)로 나타났으며, 30대 191명(65.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93명(31.7%), 20대 5명(1.7%), 50대는 1명(.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월 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7명

(2.4%), 201-300만원 21명(7.2%), 301-400만원 60명(20.5%), 

401-500만원 60명(20.5%), 501-600만원 59명(20.1%), 601만

원 이상 85명(29.0%)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측정도구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3)

Variables N (%)

Preschooler Gender Boy 151 ( 51.5%)

Girl 142 (48.5%)

Birth order First 190 (64.8%)

Second  78 ( 26.6%)

Third  21 ( 7.2%)

Fourth  4 ( 1.4%)

Mother Education level Below middle school  1 (  .3%)

High school 22 (  7.5%)

College  243 (82.9%)

Graduate school  24 ( 8.2%)

Missing  3 ( 1.0%)

Age 20-29 5 ( 1.7%)

30-39 191 (65.2%)

40-49 93 ( 31.7%)

50 and over 1 ( .3%)

Missing 3 ( 1.0%)

Monthly income 2 million won and under  7 ( 2.4%)

2-3 million won 21 ( 7.2%)

3-4 million won  60 (20.5%)

4-5 million won 60 (20.5%)

5-6 million won 59 (20.1%)

6 million won and over  85 ( 29.0%)

Missing   1 ( .3%)



136 | Vol.58, No.2, May 2020: 131-148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이윤정·임지영 

1) 어머니의 반영기능

어머니의 반영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Luyten 등(2017)이 개

발한 Parental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PRFQ)

를 연구자가 번안한 후, 아동학 박사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여 해당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의 정서와 의도, 행동

을 생각하고 동시에 자녀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예측할 수 있는 

어머니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전 정신화 

모드(pre-mentalizing modes, 6문항), 마음 상태에 대한 확실성

(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6문항), 관심 및 호기심(interest 

and curiosity, 6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7점 Likert척도이다.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 반영기능의 단일 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낮은 반영

기능을 의미하는 전 정신화 모드 하위요인 문항을 역산처리하고, 

마음상태에 대한 확실성과 관심 및 호기심 하위요인 문항은 그대

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반영

기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반영기능의 신

뢰도(Cronbach’s a)는 .80 이었다.

2) 유아의 실행기능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일상생활 맥락 

속에서 실행기능 행동을 평가하는 질문지로 Gioia 등(2003)이 개

발한 Behavioral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s-

Preschool Version (BRIEF-P)을 연구자가 번안한 후, 아동학 박

사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해당 척도를 사용하였다. 억제

(Inhibit, 16문항), 전환(Shift, 10문항), 정서적 통제(Emotional 

Control, 10문항), 작업기억(Working Memory, 17문항), 계획/

조직(Plan/Organize, 10문항)으로 5개 영역 총 63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의적 실행기능이 혼재하는 

억제 문항은 제외하고 4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에 문제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신뢰도(Cronbach’s a)는 인지적 실행기능 .93, 정의적 실행기

능 .82 이었다.

3)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사건 및 결과 반사실적 추론 과제(Drayton, Turley-

Ames, & Guajardo, 2011)를 실시하였다. 과제의 지시문은 연구

자가 번안 및 수정 과정을 거치고, 아동학 박사 3인에게 내용타당

도를 검증받았다.

① 선행사건에 대한 반사실적 추론

선행사건에 대한 반사실적 추론을 위해 각 유아에게 어떤 상

황에 처해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지시한다(Guajardo & 

Turley-Ames, 2004). 예를 들어, “○○가 진흙 투성이 마당에서 

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목이 말라서 쥬스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는 진흙 투성이 마당을 걸어가서, 신발

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발에 묻어있던 진흙

이 부엌 바닥 전체에 묻어 버렸어요.” 이야기를 들려 준 뒤, 유아

에게 실험 질문을 한다. “어떻게 하면 부엌 바닥이 더러워지지 않

았을까요?”라고 질문을 하고, Guajardo & Turley-Ames (2004)

의 연구절차에 따라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추가 질문으

로 아동들이 가능한 많은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유아들이 올바른 반사실적 대답을 한다면 1점으로 평가하였

다. 총 4개의 선행사건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최대 점수는 4

점이다.

② 결과에 대한 반사실적 추론

결과에 대한 반사실적 과제는 선행사건 추론 과제와 유사한 방

식으로 제시되었으며, 유아에게 이야기를 듣고 가능한 결과에 대

해 추론 할 것을 요구하였다(Riggs et al., 1998). 이야기에 등장

하는 인물의 성별은 유아의 성별과 일치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이가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유치원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탁자 위에 올

려 두고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 간 동안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림이 나무쪽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야기를 들려준 뒤, 검사

자는 유아에게 “만약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그림은 어디에 있었

을까요?”라는 반사실적 실험 질문을 하였다. 유아들이 올바른 반

사실적 대답을 한다면 1점으로 평가하였다. 총 4개의 결과사건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최대 점수는 4점이다. 

4)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배려적 사고의 척도는 아래와 같다.

(1) 비판적 사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비판적 사고를 살펴보기 위해 Park 

(2017)의 비판적 사고 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

향 척도는 개방성(5문항), 탐구성(7문항), 조직화 경향성(5문항), 

지적 정직성(6문항), 근거 지향성(4문항), 건전한 회의성(3문항)

의 6가지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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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평소 유아를 관찰한 근거로 응답하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비판적 사고 성향의 

신뢰도(Cronbach’s a)는 .97 이었다.

(2) 창의적 사고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Jeon (2003)이 

개발한 유아 창의적 특성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인지

적 요인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 11문항과 정의적 요인인 탈고정

관념/독자성, 호기심/모험심, 다양성, 민감성, 유머감각, 개별성 

29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

적 요인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각 문항의 내용에 대

해 평소 유아를 관찰한 근거로 응답하며, 2점 Likert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창의적 사고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신뢰도(Cronbach’s a)는 

.96 이었다.

(3) 배려적 사고

유아의 배려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Lipman (2003)

이 제시한 배려적 사고 유형 및 특성을 기초로 Lee (2007)가 고안

한 교사용 유아의 배려적사고 관찰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려적 사

고 검사 도구는 5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치부여

적 사고(8문항), 규범적 사고(7문항), 정서적 사고(7문항), 감정이

입적 사고(8문항), 행동적 사고(8문항)의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평소 유아를 관찰한 근거로 

응답하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려적 사고가 높

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배려적 사고의 

신뢰도(Cronbach’s a)는 .97 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유아와 어머니, 교사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실행기능, 반사실적 사고 및 상위수준 사고에 

대해 응답하는 질문지와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구체적으로 유

아를 대상으로 반사실적 사고를 측정하는 면담이 진행되었고, 어

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실행기능 및 창의

적 사고에 대한 질문지 측정,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의 비판적 사

고와 배려적 사고에 대한 질문지 측정이 이뤄졌다. 

예비조사는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질문지 문

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 

상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재의 유아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유아의 어머니와 교사 각각 3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적절하지 않거나 타당도가 인정되

지 않는 문항은 관련 전공분야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통해 내용

을 수정 및 보완하여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또한 유아 대상의 예

비 면담을 유아 3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과제의 난이도와 제시

문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2월 21일까지 진행

되었다. 유아교육(보육)기관 내 원장 및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취

지를 설명하고, 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한 유아에 한해 어머니용 

설문지가 각 가정에 배부되고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지

를 배부하였다. 교사는 여러 명의 유아 행동을 평가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면담이 이뤄졌으며, 면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조용한 교실에서 면담자와 유아 1대 1로 이루어졌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IBM Co., Armonk, NY)과 

AMOS 25.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

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a를 사용하였고, 어머니의 반영기

능, 유아의 실행기능, 반사실적 사고 및 상위수준 사고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반

영기능과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

과 반사실적 사고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

분석을 사용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c2값과 

절대적합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과 증분적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함

께 제시하였고,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아의 실행기능과 반사실

적 사고를 통해 상위수준 사고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과 AMOS user-defined estimand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간의 관계에서 유

아의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간의 관계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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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임지영 

아의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

기 위한 본 분석에 앞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간

의 관계에서 유아의 인지적·정의적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경

로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

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2=428.84(p=.000), RMR=.18, GFI=.77, AGFI=.19, NFI=.30, 

TLI=-.86, CFI=.29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었다(Table 3). 이에 연구모형에서 구조오차인 d2와 d3, 그

리고 d5와 d7의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는 양방향 화살표를 추가

하여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의적 실

행기능 점수 간 높은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Kong, 2012; 

Moon & Shin, 2017; Shin et al., 2017)을 반영한 결과이며, 모

두 부모가 보고한 점수이기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통계적인 근거로는 둘 간의 공분산에 대한 수정 지수

(Modification index) 값이 103.59(d2↔d3)로 엄격한 기준으로 

권하는 값인 10(Fassinger, 1987)을 초과였으며, 이는 동일한 척

도의 하위요인으로 측정된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의적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오차변량 간에 서로 높은 상관이 있음을 뜻하기 때

문이다.

또한 유아의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의 구조오차인 d5와 

d7의 공분산 경로 설정은 두 변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보이는 대인관계적 사고능력이라는 점과 동일한 채점자에 의해 

측정된 점수이기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정 지수는 179.72(d5↔d7)로 통계적인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앞선 상관분석에서도 높은 관련성이 밝혀졌기에 공분산 경로 설

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이를 통해 수정모형이 설정되었으며, 수정모형의 표준화 계

수는 Figure 2와 같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3과 같다. 수

정모형의 분석 결과, 적합도는 c2=21.81(p=.001), RMR=.02, 

GFI=.98, AGFI=.91, NFI=.97, TLI=.91, CFI=.97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최종 

모델로 채택하였다. 수정모형의 주요 변인 간 경로계수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먼저, 주요 변인 간 직접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tudy Variables (N=293)

1 2 3 4 5 6 7

Mother

1. Reflective functioning 1

Preschooler

2. Cool executive function .42*** 1

3. Hot executive function .34*** .65*** 1

4. Counterfactual thinking -.03 .19** .13* 1

5. Critical thinking -.04 .28*** .19** .19** 1

6. Creative thinking .19** .28*** .07 .05 .18* 1

7. Caring thinking -.01 .24*** .17** .19** .80*** .05 1

M  5.36  1.63  1.58  7.07  3.88 .62  3.38

SD .64 .27 .33  1.22 .65 .17 .48

Skewness -.40 -1.22 -1.10 -1.68 -.47 -.44 -.88

Kurtosis .06  2.94  1.73  3.06 -.12 .054 .64

*p<.05, **p<.01, ***p<.001.

Table 3. Goodness of Fit of Model

c2 df p c2/df RMR GFI AGFI NFI TLI CFI

Model 21.81 6 .001 3.64 .02 .98 .91 .97 .9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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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기능에서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β=.42, p＜.001)과 정의적 

실행기능(β=.34, p＜.001)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의적 실

행기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에서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β=.18, 

p＜.05), 유아의 비판적 사고(β=.24, p＜.001), 창의적 사고(β

=.40, p＜.001) 및 배려적 사고(β=.20, p＜.001)로 향하는 모든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이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및 배려적 사고에 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에서는 유아의 창의적 사고(β

=-.19, p＜.01)로 향하는 직접 경로만이 유의하였으며, 이 외에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β=.01, ns), 비판적 사고(β=.01, ns) 및 배

려적 사고(β=.02, ns)로 향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은 창의적 사고에 부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 반사실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배려적 사고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에서 비판적 사고(β=.15, p＜.01)와 배

려적 사고(β=.15, p＜.01)로 향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의적 사고(β=.00, ns)로 향하는 직접 경로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창의적 사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수정모형에서는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

과 정의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 경로와 더불어 이를 매개로 반

사실적 사고 및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인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

고, 배려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아의 인지적·정의적 실행기

능을 매개로 유아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배려적 사고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에서 제공하는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간접효과

의 유의성 뿐만 아니라 모든 모수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추정

하여 모든 수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이 가능하다(Moon, 2009).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

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아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간접효과(.12, p＜.01)

와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간접효과(.10, p＜.05) 및 배려적 사고

에 미치는 간접효과(.10, p＜.01), 반사실적 사고에 미치는 간접

효과(.08, p＜.01)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이 유아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간접효과(.03, 

p＜.01)와 배려적 사고에 미치는 간접효과(.03, p＜.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이 유아의 비판적 

사고(.00, ns)와 배려적 사고(.00, ns)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는 데

에 있어 한계점은 개별 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추정

Figure 2. Standardized estimates o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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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h Estimates of Model

Path b B S.E. C.R.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42 .18 .02 7.91***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34 .18 .03 6.17***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18 .83 .35 2.41*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ritical thinking .24 .59 .18 3.28***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reative thinking .40 .44 .08 5.41***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aring thinking .20 .36 .14 2.63**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01 .05 .28  .17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ritical thinking .01 .02 .14  .11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reative thinking -.19 -.17 .06 -2.61**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aring thinking .02 .03 .11  .24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 Preschoolers’ critical thinking .15 .08 .03 2.58**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 Preschoolers’ creative thinking .00 .01 .01  .03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 Preschoolers’ caring thinking .15 .06 .02 2.60**

*p<.05, **p<.01, ***p<.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Path
Bootstrapping

SMC
Direct Indirect Total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ritical thinking - .12** .12**

.10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ritical thinking .24** .03** .27**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ritical thinking .01 .00 .01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 Preschoolers’ critical thinking .15** - .15**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reative thinking - .10* .10*

.10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reative thinking .40** - .40**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reative thinking -.19** - -.19**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 Preschoolers’ creative thinking .00 - .00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aring thinking - .10** .10**

.08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aring thinking .20** .03** .23**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aring thinking .02 .00 .02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 Preschoolers’ caring thinking .15** - .15**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 .08** .08**

.04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18* - .18*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Preschoolers’ counterfactual thinking .01 - .01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42** - .42** .18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34** - .34** .1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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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하지 못하여 총 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만을 제공하고 있

다. 즉, 경로모형에 설정된 매개효과는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ion model)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개변인의 각각의 개별 

간접효과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별도

로 추정되어야 하나, Amos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개별 간접

효과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의 합한 하나의 간접효과와 그에 대

한 유의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MOS user-

defined estimand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개별 간접효

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 방법은 Amos가 일반적으로 추정

하지 못하는 계수를 이미 추정한 계수를 이용한 함수식으로 정의

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을 매개로 비판적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B=.10, p

＜.01)을 미칠 뿐 아니라, 인지적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이

중 매개경로(B=.01, p＜.05)를 통해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을 매개로 창의적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B=.08, p＜.01)

을 미치기도 하며,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을 매개로도 창의적 사

고에 간접적인 영향(B=-.03, p＜.01)을 미치기도 한다.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을 매개로 배려적 사고에 간접

적인 영향(B=.06, p＜.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실행기능

과 반사실적 사고의 이중 매개경로를 통해서도 배려적 사고에 간

접적인 영향(B=.01, p＜.05)을 미치고 있다(Table 6).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이 다른 변인들에 의해 얼마나 설명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상관자승값(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유아의 비판적 사고

는 10%, 창의적 사고는 10%, 배려적 사고는 8%, 반사실적 사고

는 4%, 인지적 실행기능은 18%, 그리고 정의적 실행기능은 12%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간

의 관계에서 유아의 인지적·정의적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유아보육·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

와 그들의 어머니 293쌍, 그리고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

문지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

아의 정서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다룰 수 있으므로 안전 기지를 

Table 6. Specific Indirect Effects

Path B S.E.
95%

confidence interval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Critical thinking .10** .04 .04 - .18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Counterfactual thinking → Critical thinking .01* .01 .00 - .03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Critical thinking .00 .03 -.06 - .06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Counterfactual thinking → Critical thinking .00 .00 -.01 - .01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Creative thinking .08*** .02 .05 - .12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Counterfactual thinking → Creative thinking .00 .00 -.01 - .01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Creative thinking -.03** .01 -.06 - -.01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Counterfactual thinking → Creative thinking .00 .00 -.00 - .00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Caring thinking .06** .03 .02 - .12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cool executive function → Counterfactual thinking → Caring thinking .01* .01 .00 - .03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Caring thinking .00 .02 -.03 - .04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 Preschoolers’ hot executive function → Counterfactual thinking → Caring thinking .00 .00 -.01 - .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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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게 되며, 자율성을 지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

아의 주의나 기억력이 증진되며(Landry et al., 2002; Slade et 

al., 2005) 계획 및 조직화, 작업기억, 전환 등의 인지적 실행기능

이 향상된다(Paschall & Fishbein, 2002)는 선행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 특히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행

동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 기저의 욕구, 정서, 신념, 의

도를 함께 읽고 고려하여 해석하는 정신적 과정이라는 정의를 고

려해 볼 때(Fonagy et al., 1991),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양육태도

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특성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를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시

도는 유아에게 인지적인 자극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유아로 하여금 실행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반영기능이 높은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정

서와 행동의 의미를 알고 예측함으로써 좀 더 일관성 있고 수용적

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안정된 양육 환경과 기회를 갖게 되어 인지적 실행기능이 더 잘 

발휘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아의 

과제 수행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정서적 충동을 억제하고 성취나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정의적 실행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초기 양육이 유아의 자기 조절이

라는 정의적 실행기능의 특징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기

제가 된다고 제안한 선행연구(Kopp, 1982)와 유아의 상태를 고

려한 반응적인 양육이 유아의 정서와 생체 리듬의 외적인 조절작

용으로 기능하여 점차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기여

한다는 연구(Hofer, 1995)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유아와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양육 관련 특성이 유아의 실행기능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유아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할수록 유아의 조절 능력이 약하다는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방증하는 바이다(Rutter, 2003). 

즉, 반영기능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내적 상태 뿐 아

니라 자녀의 내적 상태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 맥락에서의 행동

과 내적상태에 대해 기능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높은 반영기능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신의 감정 뿐만 아니라 타인

의 감정과 의도,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더 

나은 정서 조절을 이끌 수 있다(Fonagy & Bateman, 2006). 이

러한 유아의 행동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어머니의 능력은 유아의 

자기조절과 정서조절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일상생활

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이나 정서를 고려하고 인지적인 이해

가 선행된다면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 관련 요소들이 향상될 것

으로 보인다(Sung, 2017).

더불어 적절한 환경 제공과 유아의 상태와 속성을 고려한 양육

자의 민감한 상호작용은 전두엽의 발달, 특히 실행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Glaser, 2000)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서 제시하는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

향을 뒷받침 하는 근거이다. 어머니의 높은 반영기능이 유아의 실

행기능의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반영기능이 높은 어머

니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정서와 행동의 의미를 알고 예측함으로

써 좀 더 일관성 있고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행동을 통해 실행

기능의 발달을 촉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은 반사실적 사고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나, 정의적 실행기능은 반사실적 사고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사실적 사고를 하기 위

해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의 결과를 이해하고 기존의 일어난 사

건에 대한 반응을 통제하고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억제조절 능력과 인지적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Jang & Park, 2018)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반사

실적 사고가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건의 순서와 인과관

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획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발휘

되어야 한다. 즉, 반사실적 사고는 실행기능의 하위요소인 억제

조절, 인지적 유연성, 계획, 문제해결 능력 등을 필요로 하는 작

업이다. 따라서 높은 인지적 실행기능을 가진 유아들은 반사실

적 사고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맥

락으로 반사실적 과제를 논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맥락에서 탈피하는 탈맥락화 또는 인지적 분리가 필수라고 하

였다(Jacobs & Klaczynski, 2002; Macpherson & Stanovich, 

2007; Stanovich et al., 2008). 유아도 마찬가지로 반사실적 사

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의 배경지식을 억누르

는 능력 뿐 아니라 반사실적 전제로 자신의 관심과 주의를 돌려서 

그것을 심성에서 조작하여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Chung, 2013)이라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실행기능은 추론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Espy et al., 2004), 작업기억이나 억제조절과 같은 실행기

능이 반사실적 사고의 향상을 위한 주요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Byrne, 2005; Robinson & Beck, 2000), 특히 실행기능과 반사

실적 사고의 관계를 살펴본 Beck 등(2009)은 유아의 억제능력이 

반사실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한적인 작업

기억 능력은 반사실적 사고의 수행에 결함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

고하며 억제조절 및 작업기억과 반사실적 사고의 높은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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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예측한 선행연구(Drayton et al., 2011)도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

침하는 바이다. 

한편, 정의적 실행기능이 반사실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Park, 1986)와 다소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의적 실행기능은 개인이 수행

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인지 상상하는 ‘결과 예측 사

고’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을 탐색

해보는 ‘대안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 임을 밝히

고 있다(Park, 1986).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사실적 사고

의 과제 특성이 정의적 실행기능에서 주로 작동하는 보상과 처벌 

체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반사실적 사고 과정에서 정의적인 측

면의 관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정의적 실행기능이 반사실적 사

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은 상위수준 사고의 하위 요인 

중 창의적 사고에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정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나 정서통제 능력, 또는 만족지

연 능력이 높으면 창의적인 사고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

적 실행기능과 창의적 사고와의 관련성과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

면 내적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융통성 있게 비

교하고 조합하는 창의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Davis & Rimm, 2004). 이는 본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이

나, 정의적 실행기능의 한 측면인 통제와 조절과정 속에는 자신의 

욕구나 생각을 억제하고, 주변 상황과 분리하여 문제 중심으로 생

각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데(Song, 2017), 이러한 특징은 발산적

이고 자유로운 사고인 창의적 사고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정의적 실행기능이 문제해결을 위한 과

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긍정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창의

적 사고가 가진 특성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창의적 사고의 요소

인 사고의 융통성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 내야하고, 또 다른 요소인 독창성은 자극

에 대하여 매우 희귀하고 드문 반응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다

(Jeon, 2014). 또한 Guilford (1950)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성격

에 대해 나열하면서 그 중 하나로 충동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정의적 실행기능의 부적 영

향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창의적 사고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이 복

합되어 작용하는 과정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

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는 유아의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의적 사고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실적 사고는 상황판단

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핵심 메커니즘 중의 하나

로(Roese, 1997) 반사실적 사고 과정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통

해 상황을 추론하고, 현실의 정보를 비교하게 되면서 비판적 사고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Golinkoff & Hirsh-Pasek, 

2016).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로, Jun (2003)은 반사실적 추

론이 실제로 발생한 것에 반하는 가정적 조건에 기초해서 사건의 

전개 과정 및 결과를 다르게 예측해 봄으로써 사회를 심각히 이해

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사건에 대해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밝히고, 반사실적 사고의 순기능을 언급하면서 반사실적 사고

가 그 사람의 가치 체계와 의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

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Kim, 2009). 또한 반사실적 삼단논법과

제를 통해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을 분석

하고 관련된 정보와 자신의 사전 지식을 연결하여 모든 것들 간의 

관계를 연결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 

연구에서는 실제 만 4-6세 유아의 반사실적 삼단논법 과제에 의

한 유아의 추론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Yu & Yun, 2011). 이렇

듯 선행연구에서는 반사실적 사고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

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

이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반사실적 사고는 배려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실제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 고려를 통해 또 다른 대안을 상상하는 반사실적 사고가 타인과

의 관계에 있어 관심과 공감을 전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돌보려

는 성향인 배려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

아기에 배려적 사고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되어

야 할 것은 타인의 마음 상태와 맥락에 대한 이해인데, 선행연구

에서는 유아의 반사실적 추론능력이 틀린 믿음 과제의 수행에 도

움이 된다고 보았다(Rasga et al., 2016). 이는 유아들이 반사실

적 추론 능력이 높을수록 타인의 마음 상태, 즉 의도와 신념을 더

욱 정확히 추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반사실적 

사고와 마음이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반사실적 사고가 사건

의 어떤 측면을 무시하고, 어떤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지 요구함으

로써 마음이론의 발달을 돕는다고 설명한 연구결과(Guajardo et 

al., 2009)도 있다.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반사실적 사고는 타

인의 의도와 신념,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추론하는데 기여하고, 

상호작용에 있어 도움을 주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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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반사실적 사고가 배려적 사고를 설명하는 중요인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반면, 반사실적 사고가 직접적으로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반사실

적 사고양식을 자주 사용할 경우, 창의적 과제에서 더 나은 수행

을 보이며(Kray et al., 2006),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

를 해결하고자 반사실적 사고를 수행할 때 창의적 사고 역시 발휘

된다고 본 선행연구(Kim, 2003)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창의적 사고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발견하고 만들어내며,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고 과정으로 확산적 사고의 특성이 큰 반

면, 반사실적 사고가 상황적 조건에 따른 대안을 살펴보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조건에 따른 적응적 사고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반사실적 사고가 다양한 가

능성과 대안을 살펴보되, 현재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보를 재구성하는 인지적 과정이라는 점에서(Byrne, 

2016) 현실에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고 독특하며 다양한 사

고를 해야 하는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가 이중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을 매개로 비판

적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지적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이중 매개경로를 통해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을 매개로 창의적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을 매개로도 창의적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유아의 인지적 실행

기능을 매개로 배려적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이중 매개경로를 통해서도 

배려적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 상태 뿐만 아니라 유아의 마음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의도와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고려한 행동을 수행

하는 것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영기

능이 높은 어머니는 특히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자신의 정서 경험

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유아의 내적 경험에 집중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Fonagy et al., 1991; Slade et al., 2005). 이러

한 어머니의 특성을 통해 제공된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향상시키게 되며(Cha, 2015), 유아가 주의, 기억, 언

어 등과 같은 인지적 기술을 습득할 때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해주

고, 이와 함께 형성된 유아의 실행기능은 반사실적 사고의 원만한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

아의 반사실적 사고 사이에서 실행기능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고 가정하는 것은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가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

서는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인 작업기억과 억제조절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Guajardo & Cartwright, 2016). 더불어 반사실적 

사고가 이후의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절차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는데(Rasga 

et al., 2016), 이것이 유아의 비판적 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특히 유아의 비판적 사고가 개인의 인지적인 능력을 바탕

으로 한다는 점에서(Choi, 2007)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유아의 비

판적 사고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인

지적 과정이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인지적 실행기능에 의해 향상된 반사실적 

사고는 유아의 배려적 사고 또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아의 배려적 사고는 중요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

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 사고로 타인에 대해 관심이나 염려를 보이

는 모든 종류의 사고라고 하였다(Lee & Chung, 2008). 즉, 배려

적 사고의 시작은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같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알아차리고 예측하는 등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관심에서 비롯된 자녀와의 보다 많은 상호작용이 유

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의 발달에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며(Cha, 

2015), 이에 기초 발달된 반사실적 사고는 상황에 대한 맥락을 파

악하고 여러 가능성을 제안하며 나와 타인의 관계 안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uajardo et al., 2009). 유아의 배려행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Na, 2016)에서는 배려와 같은 인성덕목과 관련된 

변인은 부모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유지하는 반영기능

은 유아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모의 행동을 조절해 줌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고 사회적 상황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반사실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

다(Kilpatrick et al., 1994).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키워나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

장 먼저 유아의 행동과 마음상태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는 가치

있는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양육 특성인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이것이 유아가 주어진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

고 상황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를 통해 해결방법을 생각하며 가능

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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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높을 경우에는 유아가 실행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인적·환경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반사실적 사고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실행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은 궁

극적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

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관계에서 건설적

인 기능을 하게 하는 배려적 사고 역시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아의 상위

수준 사고를 향상 시키는 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하였고, 유아의 실

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의 향상을 통한 유아의 상위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반사실적 사

고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부족한 만큼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을 측

정하는 과제가 다양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난이도의 실험과제 및 질문지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령에 따른 반사실적 사고의 발달 수준을 측정하

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을 단일요인으로 투입하였

으나,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다

면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단일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각 변인들의 발달적 경향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특히, 유아의 실행기능과 반사실적 사고, 상위

수준 사고의 출현과 발달적 경향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

정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를 

다양하게 표집하거나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잘 다뤄지지 않았던 반사실적 

사고와 상위수준 사고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

적으로, 국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반사실적 사고에 대한 연구

가 미비한 상황에서 유아기 반사실적 사고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 점, 상위수준 사고를 구성하는 비

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배려적 사고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실행기능을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의적 실행기

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검증하고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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